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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의 원류(原流)
   말은 지구상에 출현하여 자연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여러 단계에 걸쳐 진화하여 왔다. 말의 진화 과정은 주로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되는 화석으로 추정되는데, 발가락 수의 감소와 다리의 장대화(長大化), 대뇌의 대형화, 협치(頰齒)의 복잡화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형질상의 변화를 통하여 속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되어 인류문화 발전에 크게 이용되었다. 오늘날에 사육되고 있는 말 최고(最古)의 시조(始祖)는 요세대(曉世代, 약 7,000~6,000만년전)에 phenacodus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앞뒷다리에 발가락이 5개가 있어 오지마(五趾馬)라 하고 있으나 아직 화석으로 뒷받침되지는 못하고 있다.
   화석으로 인정된 최초의 원시마(原始馬)는 시신세(始新世, 약 5,000만년전)에 발견된 Eohippus이다. 이는 체고가 여우 정도(20~50㎝)로서 이 무렵에 삼림이 무성하고 연못과 늪지가 많아서 엽류채식을 하였다. 발가락은 앞다리에 4개, 뒷다리에 3개가 있어서 이를 사지마(四趾馬)라 칭한다. 그 후 앞다리 네 번째 발가락이 퇴화하여 흔적만 남은 삼지마(三趾馬)가 출현하였다. 점신세(漸新世, 약 3,600만년 전)에 발견된 Mesohippus는 세 발가락 중에서 가운데 발가락이 길어져 발굽이 발달하였다. 빠른 운동을 제외하고는 발바닥뼈 기부의 육지(肉趾)로 체중을 지탱하였다. 체고는 양 정도(약 60㎝)로 커지고 몸과 다리가 길어져 현재의 말 모양과 흡사하게 되었다. 이어서 중신세 초기(中新世 初期, 약 2,500만년 전)에 Merychippus는 체고가 당나귀 정도(80~90cm)로 커지고 가운데 발가락이 더욱 길어져 나머지 두 개는 땅에 닿지 않게 되었으며 체중은 발굽으로 지탱하였다. 그리고 이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한 초원으로 나와 풀을 채식하였는데 어금니가 발달하고 음식물을 상하에서 좌우로 씹을 수 있게 되어 소화율이 향상되므로서 수명이 연장되었다. 특히 중신세 후기(中新世 後期, 700만년 전)에 발견된 Protohippus는 우측 앞발과 발바닥이 완전하게 제행동물(蹄行動物, 발굽으로 걷는 동물) 모양을 갖추고 있어 한층 현재의 말과 흡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삼지마(三趾馬)는 아메리카 대륙이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던 중신세·선신세(中新世·鮮新世, 2,800~150만년 전)에 베링해협을 건너 아시아로 이동해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일본 등지에서 발견되는 삼지마(三趾馬)의 유적에서 그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아시아 대륙의 삼지마(三趾馬)는 빙하 때문인지 곧 절멸되고 말았다. 한편 북아메리카에서 살아남은 삼지마(三趾馬)는 기후가 변하여 삼림이 줄고 초원이 넓어지자 빨리 달릴 필요로 인하여 이에 적응하여 일지마(一趾馬)로 진화하였다. 그 최초의 동물은 선신세(鮮新世 初期, 1,200만년 전)에 발견된 Pliohippus이다. 이것은 체고가 1m 이상으로 현재의 말과 같다.
   현재 말의 조상은 선신세(鮮新世 後期, 약 2,000만년 전)에 북아메리카에 출현한 Equus이다. Equus는 홍적세(洪積世 初期, 100~50만년 전)에 베링해협을 건너 아시아 대륙으로 이동하여 점차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있었던 Equus는 빙하기에 절멸되고 아시아 대륙으로 이동하여 온 것은 오직 따뜻한 중앙아시아에서만 살아남아 여러 종으로 분화되어 야생마, 야생나귀, 얼룩말 등으로 되었다. 홍적세(洪積世) 후기부터 현대인 충적세(沖積世)에 걸쳐 중앙아시아에서 서식하고 있던 야생마의 일부는 유럽 전역으로 이동하여 분포하므로서 유럽에서는 독일야마(獨逸野馬), 북방야마(北邦野馬), 아시아에서는 Protohippus馬, Tarpan馬 등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그중 가축화의 원종이 된 Przewalski馬는 몽고로부터 고비사막 일대에 걸쳐 서식한 야생마로서 1878년 러시아의 탐험가 Przewalski가 중앙아시아의 Kirghiz 지방에서 야생마의 두골(頭骨)을 발견하므로서 확인된 것이다. 이것은 체고가 130㎝ 정도로 발견자의 이름을 붙여 Przewalski馬라고 하는데 지금도 서몽고(西蒙古) 지방 및 세계 각처의 동물원에 생존해 있는 유일한 말의 보호동물이다. Tarpan馬는 남러시아에서 코가사스 지방을 중심으로 야생한 말로서 1766년 Gmelin에 의해 발견되고 Antonius 등의 연구로서 확인된 것이다.
   말이 가축화된 시기를 신석기시대 후기(약 7,000만년 전)에서 청동기시대 전기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청동기시대인 B.C. 4,000~3,000년 전 무렵으로 보고 있다. 그 후 가축마는 자연환경과 인간의 개량 노력으로 특색있는 다양한 품종으로 분화되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극동지방에 있는 재래마의 야생원종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체계를 찾지 못하고 있으나 Przewalski馬 유래 설, Tarpan馬 유래설, 양자의 혼혈계통이라는 설 등이 있는데 한국재래마는 체형상으로 보아 Przewalski馬에서 유래된 몽고마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우리나라의 말 사육 역사 
   우리나라에서의 말의 사육 역사는 청동기시대의 유적층 가운데 몇몇 마골에 대한 보고가 있으나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헌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말을 사육했던 기사는 史記에 보이는 것으로서 위만조선시대에 한무제에게 말 5,000두를 헌상한 일이 있고 부여, 고구려, 동예 등에서 삼척마(三尺馬), 즉 과하마(果下馬)를 생산하여 남쪽 백제 지역에도 전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v 신라에서는 박혁거세 53년에 동옥저(東沃沮)로부터 말 200두를 헌상받았고 제4대 탈해왕(脫解王) 8년에 2,000두의 기마로 백제의 침공을 격파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B.C 1세기경에는 이미 말의 사양, 번식에 관한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말의 용도는 주로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었으며 삼한시대에는 결혼식장이나 장례시의 부장물로도 이용되었다.
   삼국시대가 정립된 이후부터 각국이 말 생산에 더욱 노력하였는데 신라는 제8대 하달왕(下達王) 때부터 마정에 힘쓰고 제 19대 문무왕(文武王) 9년에는 전국에 174개소의 국립목장을 설치하였으며 진덕왕(眞德王) 3년에는 백제와의 싸움에서 전마(戰馬) 1만 마리를 노획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에는 태조(太祖)가 8개의 국립목장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역대의 왕들은 말생산에 노력하였다. 1025년(헌종 16년)에 목감양마법(牧監養馬法)이 제정되었고 1159년(의종 13년)에 축마과식(畜馬科式)을 제정하여 말을 전마(戰馬), 잡마(雜馬), 빈마(牝馬), 별립마(別立馬), 어마(御馬), 상립마(常立馬) 등 사육목적과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계절별로 사료의 종류와 양에 차이를 두어 사육하는 등 말 사육의 과학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원(元)과의 관계가 깊어진 1276년(충열왕 2년)에는 제주도에 몽고식 목장이 설치되고 원(元)으로부터 대완마(大宛馬), 나귀 등을 들여와 우리나라의 재래종과 더불어 사육하였다. 또한 왜구들에 의하여 일본말이 고려에 유입된 일도 있었고 원(元)으로부터의 징마(懲馬) 요구도 잦아져 고려는 원(元)에 20회에 걸쳐 수만 두의 말과 소를 보냈다.
   조선시대 때에는 약 3만 두의 말을 명(明)에 바친 일이 있으며 재래말의 증식에 노력하였으나 몽고말의 유입도 많았다조정에서도 말을 조련한 일이 있으며 국립목장은 34개, 그 부속목장은 114개가 있었다. 대체로 이조 때는 마정제도(馬政制度)가 양호하여 말의 번식, 사양, 관리에 상당한 성적을 얻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정치가 문란해지면서 마산업(馬産業)도 쇠퇴하여 1910년에는 약 4만 두 정도에 불과하였다. 
   일제시대(日帝時代)에는 몽고말, 서양말 등을 도입하여 재래말의 개량을 시도한 일이 있으며 현재 제주도 등지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래마는 숱한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호마와의 교잡 및 개량, 혼합되어 오늘날의 말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향마로 불리는 우리의 재래마는 고문헌의 기록과 형태학적으로는 그 체형이 소형이어서 중국 남방의 소형마와 비슷하나 몽고말과의 혼혈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체형이 점차 소형화된 것이라고 하겠다. 일제하에서는 주로 소운반용(運搬用), 농경용(農耕用), 군용(軍用), 경주마(競走馬) 등으로 이용하였고 일부가 일반승용(一般乘用)으로 이용되었다.
   서구식 경마가 한반도에 첫선을 보인 것은 1910년대부터였다. 1907년 한강변에서 경마가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는 기록(1939년 조선경마협회발행 조선의 경마)이 있으나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고 기록이 뚜렷한 것은 1914년 4월 3일 서울 용산에서 있었던 조선경마대회였다. 그러나 그것은 개화기의 새로운 풍물로서 소개되었을 뿐 경마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를 1920년대에 들어와서였다. 1922년에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경마가 시행되었으며,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만주사변(滿洲事變)이 일어나고 군마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말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조선마정제일기계획(朝鮮馬政第一期計劃)이 수립되어 한반도에서만 3만두를 조성한다는 것이었으나 시행이 보류되었고 1937년에 이르러 중일전쟁(中日戰爭) 도발(挑發), 1941년의 태평양전쟁 도발 등 계속되는 군국책(軍國策)에 따른 병참기지화정책(兵站基地化政策)의 일환으로 1942년에는 마적령(馬籍令)을 정하여 마징발(馬徵發)에 대비하였고 조선마사회를 발족시켜 말의 번식 및 경마를 담당하게 되었고 해방 후 1945년 9월에 한국마사회로 개편되었다. 1954년 뚝섬경마장을 개장했으나 한동안 침체기에 있다가 그 후 성장을 거듭하여 1986아시아경기대회와 1988올림픽대회를 거치면서 경마 및 승마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국내 말 사육두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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